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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, 화학혁신단지 완공 R&D 강화
1400억원 투입 핵심시설 구축 완료 … 지역 화학산업 성장기반 마련

울산시가 첨단 화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해 온 화학혁신단지의 핵심시설 구축이 완료됐다.

울산시는 2002년부터 1437억원을 투입해 중구 다운동 7만3530㎡ 부지에서 화학혁신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

왔으며, 3월19일 테크노파크 본부동 개원식을 열고 앞서 문을 연 정밀화학센터 등과 함께 화학산업의 연구개

발(R&D) 역량강화 기반을 마련했다.

화학혁신단지의 핵심시설은 화학기업의 시험생산을 담당하는 정밀화학센터와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

하는 테크노파크 등으로 구성돼있다.

정밀화학센터는 2007년부터 지역 화학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원과 더불어 시장분석 등의 마케팅 지원, 특허출

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테크노파크는 2008년 10월 본부동과 기술혁신동을 준공하고 본부동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센터 등이

입주했으며 기술혁신동에서는 30여개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.

울산시 관계자는 “지역 화학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화학혁신단지 조성을 추진했다”며 “앞으로

2012년까지 신 화학실용화센터와 신 화학물질규제 대응센터, 친환경청정센터 등을 추가로 설치해 울산을 세계

적인 화학산업의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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